
주안에서 평안을 기원 드리며 케냐 소식을 전합니다. 

무더운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이곳 케냐의 리무루지역은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끼게 되는 

계절입니다.	
  아침은 섭씨10도(화씨50도)	
  이하로 내려가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매년 방문하여 이번이 7번째인 빛의 교회 단기 팀을 맞이하여 일주일을 바쁘게 지냈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며 신발이 없어 가시에 발을 찔리며 다니는 아이들에게 운동화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이시키리아 교회 건축이 완성되어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시설도 마쳐서 저녁집회를 언제나 열수 있어 감사했고 

마이시키리아 성도들이 약 10%	
  정도 건축비를 헌금하여 동참하여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축이었습니다.	
  마지막 바닥 타일 공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달 안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늘 저희 부부가 모든 일을 감당하다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 팀을 맞이하며 사역을 

동역하면서 큰 힘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의 비자문제가 잘 

해결되어 또한 감사합니다. 

단기 팀이 있는 동안 두건의 장례가 생겨 팀의 마지막 마무리 시간에 장례예배를 집례 하느라 같이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오히려 케냐 성도들과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케냐성도들은 

주일에 집에 손님이 오면 대부분 손님을 접대하느라 예배에 빠지는데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인 전도사에게 맡기지 않고 장례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크게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장례식에는 이삼백 명 정도가 모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에 놓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출석하던 74살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출석하지만 교회에 안 오던 31살 가장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교회 출석을 안 하던 아들이기에 행여나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부모들이 장례를 잘 마치자 눈물로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세주 남짓 남은 케냐 대선을 앞두고 조금씩 긴장이 더해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는 JSB 선교회와 

박목사님내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1.이번 케냐 선거가 평화롭게 잘 치러지며 좋은 지도자들이 선택되도록 

2.마이시키리아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3.턱없이 올라 버린 양식 값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감사합니다. 

박종렬선교사 드림 



	
  
	
  

	
  



	
  


